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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간안내문

2017 제41회 이상문학상 수상! 

문학 인생 30년, 작가가 새로이 바라본 소설의 내적인 무늬

아닌 계절 

구효서 소설 

* 초판 발행 | 2017년 4월 3일 

* 145×210mm | 288쪽 | 값 12,000원 

* ISBN 978-89-546-4490-7 03810 

* 책임편집 강윤정(031-955-2678) 



“나는 지금 여기서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보고 느끼는 현실이 과연 확신할 만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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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다다른다는 것은 다른 세계의 입구에 선다는 뜻일 거다.” 

작가는 몇 개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나 

제가 여자와 남자, 파와 하 같은, 선입견이 작동하지 않는 호칭을 등장시

켰던 것도 양식화되어 이미 방향지어진 독자의 감각에 ‘오류를 발생’시

키고 싶은 짓궂은 의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화자의 호칭뿐만 아니라 

국가와 도시명을 적시하지 않고, 인물들의 과거를 지우거나, 지우지 않

더라도 과거라는 것이 현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거나, 한 공간에 두 

개의 시간을 흐르게 하거나, 동일한 존재가 다른 공간에 동시적으로 출

몰하게 하고, 사태를 양식화된 감각과 사고로부터 이탈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원이 반드시 과거에 있다는 직선적 시간관과 인과관에 대

한, 시공간 구성 원리의 절대성에 대한, 그리고 의심의 대상에서 제외되

는 선험적 주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저의 의도였겠지요. 아마 그

럴 겁니다. 어떠한 양식화된 감각과 사고에도 기대지 않으려고 하니 소

설의 모든 요소가 이른바 통일성이라든가 개연성 따위의 구성 원칙을 필

연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인물과 사건과 배경 등의 상호 관련성이 끊

⎯⎯⎯⎯⎯⎯⎯⎯



어져 흩어집니다. 원리를 벗어난 원리이므로, 도무지 헷갈리지만 일치된 

독후감은 오히려 소설의 실패겠지요. 

_화가 안경수와의 대화 「충분의 조건—미완과 오류」에서(284~285쪽) 

책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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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효서 | 1957년 강화에서 태어나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마

디」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장편소설로 『늪을 건너는 법』 『슬픈 바다』 『추억되

는 것의 아름다움 혹은 슬픔』 『낯선 여름』 『라디오 라디오』 『비밀의 문』 『남자

의 서쪽』 『내 목련 한 그루』 『몌별』 『나가사키 파파』 『랩소디 인 베를린』 『동

주』 『타락』 『새벽별이 이마에 닿을 때』, 소설집으로 『노을은 다시 뜨는가』 『확

성기가 있었고 저격병이 있었다』 『깡통따개가 없는 마을』 『도라지꽃 누님』 『아

침 깜짝 물결무늬 풍뎅이』 『시계가 걸렸던 자리』 『저녁이 아름다운 집』 『별명

의 달인』, 산문집으로 『인생은 지나간다』 『인생은 깊어간다』 등이 있다.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한무숙문학상, 허균

문학작가상, 황순원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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